마1905 Note

◆Cross check : 창0224, 말0215 

창0224. 그러므로 남자(이쉬)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서, 그의 아내에게 점착(粘着)해야(다바크:치다,착 달라붙다,들러붙다,추적하여 잡다,확고히 머물다,굳게 결합하다,바싹 뒤따르다,따라가 미치다,힘써 좇아가다,가지다,합세하다) 하느니라. 그리고 그들은 한 육신으로 되느니라, 

말0215.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더냐? 그럼에도 그분이 영(靈)의 나머지[쉐아르:솨아르(여분이 있다,남다,남기다,비축하다,나머지,남은 것)에서 유래,나머지,다른,남은 자,여분]를 가지고 계셨느니라,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냐? 이는 그분께서 경외하는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, 그러므로 네 영(靈)에 조심하라
(솨마르:둘레에 가시로 울타리 치다,지키다,사수하다,보호하다,시중들다,조심하다,신중하다,주의를 기울이다,세심히 보다,준수하다,보존하다,주시하다,보관하다,자신을 구하다,확실한,잠복하여 기다리다,망보다,파수꾼), 그리고 아무도 그의 소시적의 아내를 거슬러 불충하게 다루도록 허용치 말라,
